
2022 인천 독서대전 프로그램 공모전

4 책책교환(책으로 책을 교환하는 물물교환) 이벤트

⑦ 추진배경 및 목적

   ❍ 목적 및 필요성

 다 읽은 책을 버리거나 헐값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, 동등한 가치를 가진 책으로 

교환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책을 만나는 기대감과 즐거움은 물론 물물교환을 통한 

재미까지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 책을 가진 사람,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면서도 새로운 성격의 

이벤트가 더 많은 독서대전 참가자들을 모으고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.

   ❍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

 교환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, 독서대전을 찾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

참여가 간단하면서도 부담이 없는 프로그램

   ❍ 타시도 유사 사례 : 부산시 동해시 등의 ‘범시민도서교환전’

다 읽은 책 1권을 기증하면 중고서적 1권으로, 3권을 기증하면 새책이나 문화상품권으로 

교환해주는 사업.

 제안의 세부 내용까지 작성하고 나서 유사사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 제안의 내용과 

유사한 범시민도서교환전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

 제안의 내용과의 차이는 범시민도서교환전의 중고서적은 도서관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

참가자들의 책을 서로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
또, 제안의 아이디어는 독서대전 기념품이 따르는 랜덤 교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

것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

⑧ 제안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

  

■ 개요

 다 읽은 책을 가져오면, 다른 참가자가 기증한 다 읽은 책이나 출판사가 기증한 새 책과 

현장에서 교환해주는 사업

 메시지 남기기, 독서대전 기념품이 함께 증정되는 랜덤 교환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접목

■ 제안의 세부내용

○ 대상

 교환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천독서대전에 참여하는 누구나 (2천 명 계획)

○ 교환하는 책의 조건

 - 만화, 잡지, 교과서, 문제지 등은 제외

 - 변색, 낙서, 찢어짐 등으로 손상이 심한 책은 제외



○ 프로그램 운영 방법

책 교환 방법 1)

 출판사에서 기증한 새 책과 교환

 <방법>

책 3권을 기증하면 출판사에서 기증한 새 책 1권으로 교환

 <절차>

(1) 책 3권을 방문하여 기증 (3권 이내로 완료되는 연작도 기증 가능 – 앞뒤 책이 모두 

있어야 함)

(2) 주최 측은 기증받은 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통과되면 새 책으로 바로 교환해줌.

 <기증받은 책의 활용>

보육원 등 필요한 곳에 기부

책 교환 방법 2)

 시민과 시민의 책 1:1 랜덤 교환

 <방법>

책 1권을 기증하면 다른 시민이 기증한 책 1권으로 교환

 <절차>

(1) 책 1권을 방문하여 기증 (앞뒤 권이 없는 연작 제외)

(2) 기증하면서 메모지에 책을 받는 사람을 위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음. (이 책에 얽힌 

기억, 잘 읽어주길 바란다는 내용 등) / 필수 또는 권장

(3) 주최 측은 기증받은 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, 통과되면 접수 후 교환권 증정

(4) 주최 측은 기증받은 책들을 모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교환권을 통해 교환해 갈 수 

있도록 함.

 ※ 1~2시간 간격으로 교환 시간 운영. 참가자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독서대전을

    둘러보거나 강연 등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

 <랜덤 교환 방법>

 - 기증받은 책을 책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 (에코백이나 책봉투에 넣어두는 것으로 간단히 

포장)

 ※ 포장봉투 자체가 또 하나의 기념품이 되며, 예산에 따라서 친환경 소재의 에코백이나 

재생 용지로 만든 책봉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)

 - 시간이 되면 무작위로 교환권과 책을 교환

 ※ 많은 참가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빠른 교환이 가능하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.



 <랜덤 교환의 장점>

 - 시간이 지나 모아진 책을 1:1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책이 없어도 

프로그램 운영이 가능

 - 많은 책들 중에서 원하는 책을 고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과 

대응이 가능. (장시간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몰리는 문제로 인해서 인원 정체나 혼잡이 

발생하는 문제가 없음)

 - 랜덤박스 이벤트들처럼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책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와 

기대감이 발생

 ※확률은 많이 낮지만 만약 자신이 기증한 책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? 주최측에서 

그 책은 다시 봉투에 넣고 다른 책으로 교환해줄 수도 있지만, 책이 다시 한번 읽어 

달라고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.

 - 미리 준비한 책이 아니라 참가자들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책을 기증하는 사람이 받게 

되는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음.

○ 기타사항

 - 참가자는 두 가지의 교환 방법 모두 참가할 수 있으나 각 이벤트에 참여하는 횟수를 

제한할 필요가 있음.

 예시) 새 책으로 교환은 일일 1번만 가능(다음 날 다른 출판사의 다른 책이 기증되면

       다시 참여 가능하게 할 수 있음.)

       참가자간 1:1 교환은 2~3권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한

 - 새 책 교환을 위해 출판사에 책 기증 협조 요청 필요

 출판사 자체 기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, 주최측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력을 얻어 

구매할 수도 있으며, 상황이 어렵다면 새 책 교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이벤트의 메인은 참가자들 간의 책으로 하는 물물교환이기 때문

○ 소요예산

(1) 랜덤 책 포장 비용

 - 에코백으로 제작 시 1,500원 × 2,000개 = 3백만원

 - 책 봉투로 제작 시 (각대봉투)200원 × 2,000개 = 40만원

(2) 메모지 등 기타 비용 : 50만원

  = 총 예산 90만원 또는 350만원 추정

 ※자원봉사자로 프로그램 운영

  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 시 10만원 × 2인 × 3일 = 60만원 추가



○ 예상되는 문제점

(1) 참가자가 적을 때

 - 기증하는 도서 수 제한 향상

 - 참가자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등의 이벤트 시행

(2) 참가자가 많을 때

 - 일 한정 선착순 운영

 - 예산 확대 등으로 참여인원 확대 (2천명 -> 3천명)

(3) 참여 횟수에 제한을 두었는데 횟수를 넘겨 참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

 - 일부일 것으로 딱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,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

주는 이벤트를 시행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게 하는 방법 등 중복 참가를 억제하거나 

제한하는 방법은 많을 것으로 생각됨.

 

○ 사업의 차별성

 - 누구나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

 - 교환 대기 시간 중 다른 독서대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

 - 재미와 만족도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사업

○ 인천독서대전 적용 시 방법

 - 행사장에 별도 부스 운영

 - 이미 부스 또는 유사한 공간이 있는 곳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만 두어 진행

⑨ 기대효과

1. 인천 독서대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증가 기대

2.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큰 만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

것으로 기대

3. 새 책 교환 시 기증받은 책을 보육원, 미혼모 보호시설 등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

것으로 사회 공헌 효과도 발생하는 사업.


